
□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‘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

회’와 ‘국제법 논문경시대회’ 시상식이 11.26.(금) 15:00 정의용 외

교부 장관과 수상자들,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

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. 

□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‘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’는 지난 8.27.(금)에 

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,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

황을 두고,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

정되었다.

   o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·법학전문대학원 팀이, 우수상은 서울

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되었으며, 최우수변론상은 최일신 학생(서

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에게 돌아갔다.

□ 올해로 21회째를 맞는‘국제법 논문경시대회’에서는 국제법상 주권

면제 이론의 한계, 국내문제 불간섭과 인도적 개입, 팬데믹과 국제법, 

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한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

되었다. 

   o 금년도 대학부 최우수상은 한지후, 송지현 학생(연세대학교), 우수상은 김수나, 

김소연 학생(연세대학교), 장려상은 각각 송미형, 이세연 학생(연세대학교)과 

고창민 학생(성균관대학교)에게, 법학전문대학원부 장려상은 윤혜원, 장석우 

학생(연세대학교)에게 돌아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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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

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’



□ 두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

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, 

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·외교부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등 

국제법 인재를 발굴·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.

□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

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

계획이다.  끝.


